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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로 델 포르티요 주교의 시성식 조사 시작
알바로 델 뽀르띠요 (1914- 1994) 는 도로 공학사, 철학 박사 그리고 교회법 박사위를 가지고 있었다. 1935년 7월 7일 부터 수년후 몸소 지도할 오푸스데이에 소속하였다. 이다음은 마드리드의 "라 라손 (La Razón)" 신문에 편집된 내용이다.
2004-5-3.
델 뽀르띠요 주교께서는 주님을 위한 봉사에 쉬지 않고 노고 하셨고 교회에 평신도들의 역할을 중요시 함에 기여 하였다. 그의 성적인 삶, 사목 경험, 깊은 인간미때문에 올 3월 5일 시성식 조사가 시작 되는것이다.
성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의 후계자였던 알바로 델 뽀르띠요 몬시뇰의 시성식 조사가 올 3월 5일 시작된다. 오푸스데이의 단장주교였던 그는 창설자의 죽음후에 부터 이 회를서 다스림에서, 열렬한 주님을 위한 봉사, 교회안에서 평신도들의 역할을 강화함에 기여하였다. 시성식 조사 개막식은 교황대리 대주교구의 법정인 라테라노 관저에서, 루이니 추기경의 주재로 있게 된다.
수많은 이들은 델 뽀르띠요 주교를 "동 알바로"라고 부르며 세계 모든곳에서 부터 그의 중재를 찾는다. 그는 성 호세마리아를 처음 맞났을때 공학사 학생이었다. 1935년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껴 오푸스데이에 가입하였다. 1944년 사제 서품을 받은후 성 호세마리아의 가까운 협력자였고 1975년부터 회를 지도하게 된다. 1946년부터 있었던 로마에서는 특별히 제 2바티칸 공의회에 참여함에 많은이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. 그는 교회안에서의 평신도들의 역할을 중요시 여겨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: "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모든 인간들의 현실에 가져가야 합니다. 가족, 직업, 사회생활을 인간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드러야 합니다".
공의회에서 사제들의 성직과 삶에대한 «Presbyterorum Ordinis» 의 편집 작업의 서기를 맡았었다. 1991년 1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 부터 주교 서품을 받고 3년후 성지를 방문해 돌아온후 숨을 거두었다. 교황께서 직접 델 뽀르띠요 유해앞에서 기도하려 방문도 했었다.
교황청의 시성 상임 위원회는 시성 조사의 첫 단계, 즉 그의 삶, 덕과 성성의 알려짐을 교구안에서 조사하게 제정 하였다. 이 조사에는 로마 대리 대주교구의 법정과 오푸스데이 자치단 법정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.
자치단의 법정의 조사 개막은 3월 20일에 있게 된다. 이 두 법정은 조사에서 소송 (즉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서류를 모음) 할때 같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조사의 마지막 재판은 교황청의 법정만의 자격이다.
알바로 델 뽀르띠요를 포함하여 시성조사가 시작된 오푸스데이의 회원 신자들은 7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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